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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및 청소년 천식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진단과 조기 개입을 통해 성인기 천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연구는 Global Burden of Diseases Study 2021 (GBD 2021) 데이터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21년

까지 전 세계 21개 GBD 지역의 천식 유병률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20세 미만 인구로, 1–4세, 5–9세, 10–19세의 

세 연령군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체질량지수를 고정 계수로 활용한 예측 모형을 통해 2050년까지의 유병률을 추정하

였습니다. 연구 결과,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아에서 

더 높고 5–9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이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중앙유럽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병률이 증가

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측 결과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20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천식 유병자는 2,608.05명으

로, 2021년 대비 약 3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이 여전히 높은 수

준임을 고려할 때, 성인기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진단과 예방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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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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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위장관 질환(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FGID)과 소아 불안장애 간의 연관성은 아동의 일상 기

능과 치료 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16세 이하 소아에서 FGID 형태로 나타나는 불안장애에 대한 기

존 근거를 조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Embase(1974–2024), MEDLINE(EBSCOHost, 1946–2024), APA 

PsycINFO(EBSCOHost, 1967–2024)를 대상으로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GRADE 체계를 이용해 편향 위

험을 평가하며 선별 및 분석되었다. 초기 검색에서는 총 1,984편의 문헌이 확인되었으며, 제목과 초록 검토 후 53편이 남았

다. 이후 전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4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가진 소아에서 불

안이 복통의 중증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불안과 복통 간의 연관성을 보고하였지만, 

불안이 학령후기 소아에서 복통을 예측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FGID가 불안의 위험요인일 수 있

으며, FGID를 가진 소아에서 그렇지 않은 소아보다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연구에서는 기능성 복통장애(FAPD)

만 있는 소아와 FAPD와 불안을 함께 가진 소아 간의 통증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검토된 연구들은 불안

과 FGID 간의 연관성을 시사하지만, 인과관계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연구 수가 제한적인 만큼, 향후에는 대규

모 사례-대조군 연구 및 종단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발병률과 인과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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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곡선은 소아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고, 전체 인구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2017년에 국가 표준 성장곡선이 개정되었으나, 생후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성

장 기준이 국내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생후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확

한 신체 계측 자료를 수집하고, 모유 수유 기반의 성장곡선을 개발하며, WHO 성장기준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

다.

2020년 4월부터 전국 6개 지역 및 종합병원이 선정되어, 출생 시 성장 제한과 관련된 요인이 없는 산모와 신생아를 등록한 

후 생후 12개월까지는 매월, 이후 36개월까지는 3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였다. 신체 계측 정보뿐만 아니라 수유 형태, 소

아 질병력, 주산기 요인,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특성 등의 자료를 표준화된 장비를 통해 통일된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본 ‘한국 영유아 신체발육 측정조사’는 WHO 성장곡선의 국내 적합성을 평가하고, 향후 한국형 성장곡선 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소아의 건강 관련 정책 수립 및 진료 기준 마련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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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의 아동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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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크기를 가진 플라스틱 조각으로,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혈액, 조직 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최근 몇몇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이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대사 경로가 성인과 달라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한 노출 평가 방법

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본 사설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의 생애주기적 경로와 잠

재적 건강 영향을 고찰하고, 향후 아동 대상의 대규모 역학연구 및 생물학적 시료 기반의 노출 정량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와 같은 기존 대규모 노출조사 체계에 미세플라스틱 지표 도입을 제안하였다. 실질적 건

강 위해요인으로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질병 감시 및 실증

적 근거 탐색에 기여하도록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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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환자는 면역억제 치료와 질환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다. 수막구균 감염은 진행이 빠르고 중증 합병증 및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수막구균 백신 접종이 필요하

다. 그러나 SLE 환자의 면역 상태 및 면역원성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다.

목적: 본 연구는 국내 두 기관에서 SLE 환자의 수막구균에 대한 혈청살상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SLE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자

로부터 혈청을 수집하였다. 수막구균 4가지 혈청군에 대한 혈청살상능을 토끼 혈청을 이용한 혈청살상능 분석법으로 측정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이력, 질병 활성도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총 41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0.3±5.4세(범위: 10–35세)였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스테로이

드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환자(34/41, 82.9%)는 A 혈청군에 대한 혈청살상능이 없었다. 일부 환자들은 C군, W-135군, 

Y군에 대해 각각 63.4%, 56.1%, 61.0%의 혈청살상능을 보였다. 보체 소비 상태나 항 이중가닥 DNA 항체 양성 여부에 따

른 혈청살상능의 기하 평균 지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환자에서 수막구균에 대한 혈청살상능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음성이었다. 수막구균 감염을 예방하고 충분한 혈

청살상능을 확보하기 위해 SLE 환자에게 수막구균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해당 환자군을 위한 수막구균 백신 

접종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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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비만 아동에서 식이 및 신체활동 중재의 체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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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소아 비만의 관리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체질량지수(BMI) 외에도, 비만 중재 이후의 변화를 평가할 때 체성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체지방 변화 평가에 도움이 된다.

목적: 본 연구는 소아 비만 아동에서 식이 섭취 및 신체활동과 BMI z 점수 및 체지방 변화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방법: 7~15세의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식이 및 신체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식이 섭취는 3일간의 식

이기록지를 통해, 신체활동은 설문지를 통해 0, 3, 6개월 시점에서 수집하였다. 체성분은 생체전기저항분석법(BIA)을 이용

해 측정하였으며, 관련 변수 간의 관계는 단변량 및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총 155명의 비만 아동이 6개월간의 연구를 완료하였다. 신장에 대한 이상체중 대비 단백질 섭취량이 높을수록 BMI 

z 점수 및 몸통 체지방량 지수(trunk fat mass index, 즉 몸통 체지방량[kg]/신장²[m²])의 감소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6개월 시점에서 BMI z 점수, 체지방량(FM), 체지방지수(FMI, FM[kg]/신장²[m²]), 내장지방면

적(VFA)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kg당 1 g/일 증가할 때마다 BMI z 점수는 평균 0.191 kg/m² 

감소하였고(95% 신뢰구간: -0.309 ~ -0.072), 식이섬유 섭취가 하루 1 g 증가할 때마다 BMI z 점수는 평균 0.028 kg/m² 

감소하였다(95% 신뢰구간: -0.05 ~ -0.005). 단백질 섭취가 하루 1g 증가할 때마다 몸통 체지방지수(trunk FMI)는 평균 

0.009 kg/m² 감소하였고(95% 신뢰구간: -0.016 ~ -0.002), 내장지방면적(VFA)은 평균 0.21 cm² 감소하였다(95% 신

뢰구간: -0.418 ~ -0.002). 6개월 시점에서 관찰된 결과는 전체 6개월간의 경과와 일치하였으며, 중재의 효과를 뒷받침하

였다.

결론: 본 연구는 소아 비만 아동에서 높은 단백질 및 식이섬유 섭취가 BMI z 점수와 체지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적절한 단백질 및 식이섬유 섭취를 강조하는 식이 중재의 미세 조정은 소아 비만 관리를 위한 보다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Key words: 식이 조절, 체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소아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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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성장률이 높은 저자원 지역 영유아에서의 
급성 감염성 설사와 관련된 장내 병원체: 
병원 기반 단면 연구
Aseel Mahmood Ibrahim Al-Mashahedah, PhD, Randa Mohammed Dhahi, PhD

Department of Biology, College of Education, Al-Iraqia University, Baghdad, Iraq

배경: 급성 감염성 설사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환 및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5세 미만 소아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목적: 5세 미만 소아에서 설사의 원인 미생물을 규명하고, 이들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예방 전략 수립에 기초

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본 단면 연구는 이라크 바빌 주 알무사이입 지역에서 수행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Ibn Saif 어린

이병원과 Al-Musayyib 종합병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감염성 설사를 진단받은 5세 미만 소아 

30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였다. 성별, 연령, 치료 내용, 치료 후 임상 경과 등의 환자 정보는 병원 기록

을 통해 수집되어 분석되었다.

결과: 전체 환자 중 남아가 56%, 여아가 44%로 설사 증상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2세 그룹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

(33.3%)을 보였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 4–5세 그룹에서는 9.9%였다. 원인 병원체로는 세균이 43%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바이러스 24.7%, 기생충 12%, 진균 7.7% 순이었다. 혼합 감염은 전체의 12.6%에서 확인되었다. 

치료 후 89.7%는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8%는 생리적 이상을 경험했고, 2.3%는 사망하였다.

결론: 5세 미만 소아의 감염성 설사에서 가장 흔한 원인 병원체는 세균이었다. 특히 1–2세 연령대의 소아가 가장 많이 영향

을 받았다. 본 연구는 설사가 여전히 소아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Key words: 급성 감염성 설사, 장내 병원체, 영유아, 항생제,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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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 경련의 병태생리에서 혈청 아연 및 셀레늄 농도의 
역할
Yavuz Ataş, MD, Hatice Gamze Poyrazoğlu, MD

Division of Child Neurology, Department of Pediatrics, Fırat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Elazığ , Turkey

배경: 열성 경련(FS)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경련이다. 미량 원소가 FS의 병태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소

아과 의사들이 F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적: 본 연구는 아연과 셀레늄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이 열성 경련(FS)의 발생 위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본 증례-대조군 연구에서는 단순 열성 경련(simple FS)군 60명, 복합 열성 경련(complex FS)군 40명이 포함되었다. 

대조군은 경련 없이 발열만 있는 소아 50명과 건강한 소아 50명으로 구성되었다. 혈액 검체는 열성 경련 발생 후 1시간 이내

에 채취되었다.

결과: 아연과 셀레늄 수치는 경련 없이 발열만 있는 소아에서 건강한 소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혈청 아연 농도

는 열성 경련(단순 및 복합)을 가진 소아에서 건강한 소아보다 낮았으나(P<0.001), 경련 없이 발열만 있는 소아보다는 높았

다(P<0.001). 열성 경련군(단순 및 복합)의 혈청 셀레늄 농도는 건강한 소아보다 낮았고, 경련 없이 발열만 있는 소아보다는 

높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결론: 감염 시 혈청 아연 농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지만, 열성 경련 발생 후 1시간 이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다. 

이는 체내가 항상성을 회복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발작 역치를 높이기 위해 열성 경련 동안 아연을 분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발열 시기에 아연을 보충하는 것은 열성 경련 고위험군 소아에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

Key words: 열성 경련, 아연, 셀레늄, 미량 원소


